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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체국이 전해준 선물

 우리 집에 우체국 택배가 왔다. 상자를 보니 나의 7살 기억이 났다. 건강

해지려고 서울대병원에 열 밤도 넘게 입원을 했다. 입원을 하니 심심했다

가 즐거웠다가 왔다 갔다 했다. 병원 안 어린이집 같은 꿈틀꽃씨에 가면 

즐겁고 병실에선 시간이 달팽이처럼 느리게 갔다.

 어느 날 엄마가 나한테 선물이 왔다고 했다. 우체국 소포가 와있었다. 소

포가 뭐지? 누구 보낸 선물일까?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이집 친구들이 보

낸 편지와 간식, 클레이로 만든 선물이 들어있었다. 친구들이 이런 선물을 

보내다니 나는 너무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. 어떻게 이런 걸 

보낼 생각을 했을까? 나는 너무 감동했다. 

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선물을 잘 보관했다. 어린이집 친구들

이 준 선물이 소중해서 그랬다. 하지만 물건들이 쉽게 구석으로 사라졌다. 

그래도 편지가 남아있었다. 편지에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

는 내용이 담겨있었다. 친구들은 내가 입원하는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을

까? 여름방학인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? 궁금하다.




